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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민선 기자]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손실되거나 상실 된 치아를 복원해 주는 데에 있다. 즉 형태

적인 심미성, 저작의 간편함, 정확한 발음,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. 임플란트는

시술 후에도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

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.


임플란트는 안전한 수술 후에 주의할 사항들을 잘 지키면 수명이 반영구적이면서도 편안한 치과시

술 중 하나이다. 임플란트는 시술후 2주가 지나게 되면 자연치아와 똑같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다. 


임플란트 치아는 규칙적인 칫솔질로 프라그의 형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

위생관리를 게을리 하면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석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. 따라서 수술 후

첫 1년 동안에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. 




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현상인 '부종'이 생기거나 출혈, 통증 등

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. 합병증을 줄이고 임플란트가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약 2주 동안에는

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
임플란트 수술 후 어느 정도의 출혈은 정상적인 것이다. 수술후 2시간 30분 정도 침과 피는 뱉지 말

고 삼켜야 한다. 그래야 시술부위가 빨리 나을 수 있다. 출혈이 지속된다면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

를 둥글게 말아 한 시간 정도 물고 있는다. 식후에 약을 꼭 복용하고 양치는 시술부위 이외의 부분

만 하고 시술 부위는 소독약(가그린)으로 살짝 헹궈준다.


수술 부위로는 음식을 씹지 않아야 한다. 식사는 연한 유동식으로 하되 찬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음식

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. 수술후 처음 5일 동안은 절개부위에 음식물 잔사가 남아 염증을 유

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


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코를 강하게 풀어서는 안된다. 사우나나 급격한 운동 등은 피

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. 수술부위를 혀로 밀거나 두드려서는 안되며 수술후

하루가 지난 다음에 뜨거운 찜질을 한다.


임플란트 시술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금주와 금연이다. 금연을 하면 임플란트의 수명도 길어

지며 상처 또한 쉽게 아물 수 있다.

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(치의학 박사)는 “임플란트는 수술 받은 환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나

정기적인 치과검진이 중요합니다. 시술후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검사와 지시에 잘 따른다면 오랜 기

간 동안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”라고 조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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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말복, 보양식도 변한다 "삼계탕 말고 이거?" 


▶ 미혼男女 36% “바닷가 헌팅 해봤다” 남＞여 


▶ LG전자 ‘옵티머스 LTE 2’ 밸류팩 업그레이드 실시


▶ [날씨] 폭염과 열대야 기승 “올 여름 유독 더운 이유” 


▶ '갤럭시S3 LTE' 세계 최초 VoLTE 서비스 지원, 기술개발 완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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